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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digital era, broadcasting plays a very large rol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s it no longer 

merely provides information or entertainment media.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visually and hearing-

impaired, broadcasting is the primary means of acquiring information, so its role as a public service needs 

to be expanded.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enables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raditional 

methods of disability broadcasting, i.e., closed caption, sign language, and descriptive video service, with 

an acceptable level of quality. In this study, we review the current trends of, and concerns related to, 

broadcasting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as well as technological trends, and proposals for increasing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to broadcasting for hearing-impair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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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방송은 단순히 정보제공과 오락 매체의 기능을 

뛰어넘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

는 매체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있

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

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 주도적인 논리가 우선시 되

면서 방송의 공공서비스 역할이 위축되어 커뮤니케

이션 장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적 

역할의 축소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매체 이용

에 제한을 받는 시·청각장애인의 고립과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매체로 작용할 수도 있다[1].

방송통신융합이 진행되면서 미디어 생태계는 생

활패턴, 취향 등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진화 중이

다. 더는 방송사가 제공하는 편성 시간표에 의존하

는 이른바 본방사수에서 벗어나 주말이나 쉬는 날 

몰아서 선호하는 콘텐츠를 보는 새로운 소비행태

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빈지 뷰잉(Vinge View-

ing: 좋아하는 방송을 몰아 보는 새로운 시청 형태)

이라 한다. 이러한 소비 행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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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 플랫폼도 

Video on Demand(VOD), Over the Top(OTT) 등 다

양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콘텐츠가 시·

청각장애인이 소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화면해

설, 자막, 수화)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매체

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접근하

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례로, 2017년 유료

방송 플랫폼별 VOD 보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

료방송 사업자가 장애인용 VOD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0.0011% 미만으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외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대로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간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

고 있어[3], 현재 방송 위주의 장애인방송 편성 기

준을 VOD나 OTT 서비스에도 확장하여 적용함으

로써 공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필

요하다. 참고로 미국 Federal Communications Com-

mission(FCC)은 2012년 8월 온라인 동영상 및 인터

넷 TV 서비스로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

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삽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3]. 지난 2011년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4]의 제정으

로 국내 장애인방송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되

어 비교적 양호하게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방송 고시에 의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

율에 따르면 지상파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중 자막

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만 편

성하면 되고, 종편이나 보도채널은 화면해설방송 

8%, 수화방송 4%만 편성하면 된다. 장애인방송 의

무화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 결과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과 소

통, 문화 향유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무편성 비율에서 수화와 

화면해설방송 비중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자막

방송에 비해 수화와 화면해설방송은 의무편성 비

율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의무편성 비율

만 겨우 넘기는 경우가 많아 의무편성 비율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검토와 이해당사자 간

의 합의가 필요하다. 장애인방송 시청 행태에 대한 

최근 조사[5]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의 채널별 화면

해설방송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대

부분 3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편성 

프로그램 수가 적다는 것과 프로그램 다양성이 부

족하다는 것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각장애인은 자막 및 수화통역방송 편성 프로그

램 수가 부족한 것을 방송 이용에 있어 가장 큰 어

려움으로 꼽았으며, 편성 시간대, 프로그램 수, 자

막이나 수화의 빠른 속도 등을 또 다른 이유로 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일부 

장애인방송에서 나타나는 사례(자막방송에서 오타

나 띄어쓰기 무시, 정보 누락 등의 현상과 수준이 

미달하는 수화 통역사를 활용, 화면과 불일치하는 

화면해설방송 등)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 프로그

램과 채널 내에서의 편성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방송접근권

을 보장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2012년 이후 영국의 규제기관인 OfCom은 라이브 

자막방송의 질적 서비스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

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라이브 방송의 자막서비

스에 대한 속도, 정확도, 지연시간, 오류의 종류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6]. 

한편,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많은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방

송산업에서는 ‘제작-유통-시청자 대응’과 같은 영

역에서 Arti�cial Intelligence(AI)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을 돕는 AI부터 개인 맞

춤형 방송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진화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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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하며 방송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

다[7].

대표적으로는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방송

자막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들 수 있으며, 입 모

양을 보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립리딩(Lip reading)

[8], 음성정보를 입 모양의 CG와 동기화하는 기술

[9]이 발표되고 있다. 이들 기술은 딥러닝을 이용

한 음성합성 기술과 결합하여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빠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많은 음성서비스에 활

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영상에 기반한 감정 

인식 결과는 자막, 수화, 음성합성에 적절한 표현

을 부여하는 정보로 사용되어 시·청각장애인이 

내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초고화질 방송인 Ultra High Defini-

tion(UHD) 방송서비스는 High-Definition Televi-

sion(DTV) 이후의 차세대 주요 방송서비스로 대두

되고 있으나, 기존 장애인방송 표준을 그대로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

른 장애인 방송 개선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10].

여기에서는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으로 대표되는 장애인방송 현황, 장애인방송기술 

개발현황에 대해 서술한다.

Ⅱ. 장애인방송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

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매년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 

사업자 지정을 위한 ‘장애인방송물 평균 제작비 산

정기준’을 공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시·청

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 장애인 등 방송소

외계층의 방송을 통한 정보·지식 획득 기회를 제

공,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방송접근 격차를 해

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매칭 펀드의 형태로 방송사업자의 자막·수화·화

면해설방송 제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전년도의 장애인방송 편성 평가를 실시

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차년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 의무 편성 미달률을 반영하여 정부 제작지

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Ⅲ. 기술개발 현황 

1. 자막방송 서비스

자막은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속에서 등장인

물의 대화를 글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보통 외국

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청각장애인이 방송내용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단순하

게 문자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주 기능이었지만, 

이제 자막은 보조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출연자, 시

청자, 제작진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는 ‘제3의 역할’

을 해내고 있어 단순한 보조적인 역할을 벗어나 주

요 내용표현방식을 대체하고 있다[11]. 등장인물

의 대사 외에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작진들

은 출연자가 그 상황에서 느꼈을 법한 감정을 토대

로 자막 처리를 해 출연자의 감정을 극대화한다. 

일반적으로 소리 효과와 함께 느낌표나 물음표, 또

는 ‘당황’, ‘두려움’ 등의 감정 표현으로 효과를 주

거나, 시청자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에 대해 글자의 

크기나 색, 형태를 감정에 따라 조절함으로써 동적

인 감정을 느끼면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

러한 자막은 개방형 자막(Open caption)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청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방송내용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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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존 HDTV에서 CEA-708 규격을 사용하는 폐

쇄 자막(Closed caption)에서는 텍스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방형 자막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제공

할 수 없으며, 청각장애인이 자막방송에 대해 갖

는 불만사항(자막 위치, 크기 등)을 해결할 수 없

다. 텍스트에 다양한 효과를 주어서 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어 왔

으나[12-14], 연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기

존 CEA-708 규격에 따라 자막을 영상의 부가정보

로써 함께 인코딩하여 전송하는 방식과 달리 마크

업 방식의 자막 방식은 마크업 언어인 Timed Text 

Markup Language(TTML) 등을 기반으로 하여 텍

스트의 형태로 제작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며, 확장 

가능한 규격이다. 최근 ATSC 3.0의 등장은 자막

을 비디오 패킷에 삽입하여 전달하는 기존 방식 외

에 IP망을 전송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추가되

었으며,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4K 본방

송에서는 이 전송로를 이용하여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ATSC 3.0에서 자막규격으로 채용하고 있는 

IMSC1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의 자막 가독성 및 

내용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텍스트 이외의 감

정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이미지나 다른 애니

메이션 등을 통해 보다 자막의 표현을 풍부하게 하

는 서비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국농아인

협회와 함께 2014년 수도권 9개 복지관의 청각장

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기존방송자막과 감성적

인 표현을 추가한 개량형 자막에 대한 평가 결과

를 보여 준다. ‘좋다/매우 좋다’의 비율은 기존 자

막(16%)에 비해 개량형 자막(73%)으로 전체적으로 

기존자막보다 감정적인 표현이 추가된 개량형 자

막에 대한 선호를 알 수 있다.

그림 2는 평가에 사용된 개량형 자막의 일례를 

보여준다.

개량형 자막은 속기에 의해 실시간으로 제공되

는 폐쇄자막과는 달리 자막에 감정적인 표현을 추

가하기 위해서는 제작에 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제작 또는 본 방송 후 기존 자막을 활용한 추

가 제작을 통해 재방송이나 VOD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제

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화면 

내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 및 식별, 감정에 따른 자

막(폰트, 크기, 색), 동적인 자막의 표현, 이모티콘

을 통한 상황의 전달 등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 자막 표현에 대한 추가적

인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량형 자막은 비디

오 화면과는 별도의 전송로를 통해 전달되며, 텍스

트 파일로 제작되기 때문에 시청자의 기호에 맞추

어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다. 해외에 수출하는 경

우 자막 표현은 변경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언어로

그림 1  CEA-708 자막과 개량형 자막의 비교 그림 2  청각장애인 평가에 사용된 개량형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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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번역해서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의 재편집

이나 자막을 다시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절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수화방송 서비스

수화방송은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을 위해

서 방송 화면과 함께 수화 통역을 통해 방송 내용 

또는 대화를 소개해 주는 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수화 화면은 주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전체 화면의 

1/16에 불과한 크기로 청색이나 녹색 배경을 갖는 

원 안에 수화 통역사를 표출하고 있다. 수화방송은 

비디오 화면에 수화 화면이 함께 인코딩되어 송출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수화 화면이 주

화면을 가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또한, 청각

장애인도 여러 이유에 의해 수화방송에 대한 불만

을 갖고 있다. 수화방송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만

족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수화방송의 이해도를 조

사한 결과 응답자의 79%는 절반 이하밖에 이해하

지 못한다고 하며, 82%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

을 보였는데, 주된 요인은 화면의 크기, 수화의 속

도, 통역사의 표현방식과 잘못된 표현 등이 지적되

었다[15].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현재 제공

되고 있는 수화방송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방송 영

상과 수화방송 영상을 각각 방송망과 인터넷망으

로 송출하되, TV에서 이를 합성하여 화면에 동시

에 표시함으로써 수화 화면의 위치나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16].

현재 수화방송의 편성 기준은 5%로 뉴스나 시

사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제공되고 있다. 수화방

송의 문제점에 있어 화면의 크기 외에 수화 방식

의 차이, 수화 통역사의 수화 동작 오류, 수화 속

도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한정된 수화 통역사

에 의존해서는 양적 확대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요

구되는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발전하고 있는 그

래픽기술을 이용하여 수화방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BS에서는 2014년 

방송 자막을 기반으로 그래픽 캐릭터를 이용한 

수화방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일기예보에 적용하

여 실시한 바 있다(그림 3 참조)[17]. 전체적인 번

역률은 65% 정도로[18], 최상배의 연구[19]에서 

조사된 뉴스와 시사보도 분야의 9개 방송 프로그

램에서 방영된 수화 통역의 통역률(평균 8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을 보인다. 기계번역에 의해 자

동생성하는 수화방송 서비스의 번역률은 최소한 

수화 통역사의 번역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래픽 기반의 수화 표현에 대한 청각장애

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손(몸)

동작 외에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정 전달, 

알아보기 쉽고 분명한 동작, 방송내용의 정확한 전

달이 요구된다[20]. 따라서 새롭게 시도될 그래픽 

그림 3  KBS의 일기예보 수화서비스 시스템 및 서비스 화면

출처	 	Juhyun	Oh	et	al.,	“An	Avatar-Based	Weather	Forecast	Sign	

Language	System	for	the	Hearing-Impaired,”	10th	IFIP	In-

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and	Innovations	(AIA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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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수화 생성 시스템은 손동작 외에도 표정, 

입술의 움직임을 통하여 내용 전달과 함께 감정 전

달도 함께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구성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에 대응하는 수화 말뭉

치에 대해 동작, 표정, 입술의 움직임 등을 디지털

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수화 말뭉치의 디지털화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화를 수행하는 주체와 관계

없이 수화 동작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양적 확대 및 

많은 분야에의 적용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

화 동작의 디지털화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특

정 분야에 대한 한정되는 서비스가 아닌 대국민 공

공서비스, 실생활 전반적인 분야로의 확대, 딥러

닝 기반의 자동 수화 인식 등의 장애와 관계없는 

소통 플랫폼(Barrier-Free Communication Platform)

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어 수화 말뭉치

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꾸준히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3. 화면해설방송

화면해설방송은 대사, 인물의 움직임, 소리 등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해당 영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 작가가 대

본을 쓴 뒤 성우가 녹음하고 이를 오디오 엔지니

어가 메인 오디오에 믹싱하여 보조 오디오로 제공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화면해설방송은 화면해설

작가의 작가적 능력과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 정도

가 중요하며 단순히 자막을 읽는 식으로는 제작되

기 어렵다. 장인선의 연구[20]는 화면해설방송 콘

텐츠를 제작하는 데 시간적, 경제적 요소를 줄이

고, 콘텐츠의 양적 확대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소

프트웨어를 이용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4 

참조).

한편, 지상파를 비롯한 많은 매체에서 해외 영

화를 시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시각장애인이 감상

할 수 없는 자막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외

국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자막은 본 작품 그대로

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국어에 익숙하

지 않은 이들에게는 몰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

다. 한편, 자막을 대체할 수 있는 더빙은 본 작품

과 다른 구석이 있지만, 시청 집중도는 더 높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외화 더빙은 단순히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

단으로, 외국의 유수한 외화들을 도움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에서 자막을 제공하고 있어, Text to Speech(TTS) 기

술을 이용하여 자막을 음성 합성을 통해 오디오로 

제공하는 이른바 음성 자막(Spoken Subtitle)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음성이 제한

되어 있고, 대부분이 낭독체이기 때문에 감정을 주

고받는 대화체 위주의 방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정표현이나 인물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진화된 음성합성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구글과 같

은 글로벌 기업을 필두로 대용량 음성데이터에 바

탕을 둔 딥러닝 기반 음성합성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4  화면해설 콘텐츠 저작도구 실행 화면



7안충현 / 장애인방송 기술개발 현황

구글의 Tacotron은 Sequence-to-Sequence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가장 자연스러운 음성을 표현

한다. 네이버에서는 음성 데이터양을 1/10로 줄여 

적은 음성 데이터만으로 음성 합성이 가능하고 웨

이브넷 보코더를 결합시켜 음질을 개선한 하이브

리드 음성합성엔진을 발표하고 있다[21]. 이러한 

음성합성기술의 발전은 목소리에 감정을 추가하여 

표현할 수 있는 종단 간 감정음성합성시스템에 대

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22,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Tacotron-2와 Global 

Style Token을 이용하여 감정표현을 가능하게 감정

음성 합성기술에 대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

후 딥러닝을 이용한 감정음성 합성기술과 콘텐츠 

저작 도구의 연결로 전문 화면해설작가가 작성한 

대본이나 방송 자막을 기반으로 마치 성우가 녹음

한 것과 같은 품질을 갖는 화면해설방송이나 음성 

자막을 제작, 서비스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그림 5 참조).

4. AI 활용 콘텐츠 제작

현재의 장애인방송에 있어 편성 목표만 달성하

고자 하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시·청각장애인의 만

족도를 높이기 어렵다.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서도 

감성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질적 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디지털콘텐츠의 폭발적 증가는 효과

적인 자료 검색을 위해 특정 자료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다. 기존에

는 직접 영상을 살펴보면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

였지만,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영상/오디

오/자막을 분석하고, 등장인물의 표정 등을 식별

하여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구축과 

더불어 콘텐츠에 감성적인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질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성 또는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표 1 참조), 이

를 서비스 대상 콘텐츠에 적절하게 표현해 줌으로

그림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감정음성합성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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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앞서 언급한 개량형 자막, 수화, 음성 자막에서 

등장인물의 감정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시·청각장

애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영상에서 특정 인물을 찾거나 표정 분석을 통

해 감정을 인식하는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의 ‘Cognitive Service’가 알려져 있다. 오디오 분야에

서는 복수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오디오에서 화

자 구분, 음성 영역 추출을 위해 딥러닝을 이용한 

‘Speaker Diarizartion’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디오로부터 추출되는 정보는 음성인식에 의해 

생성되는 자막과 함께 내용에 따라 폰트의 크기나 

색 등을 다르게 가져가며, 영상에서는 등장인물의 

구분과 위치, 표정을 인식하고 인물을 가리지 않는 

부분에 자막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막 위치를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영상과 오디오로부터 등장인물들

의 대화, 캐릭터 특징,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

하고 이를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생성에 활용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이해를 쉽게 전

달할 수 있다.

5. 장애인 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가. 모니터링 시스템

장애인방송 고시 이후 방통위에서는 매년 전년

도의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

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상시로 시행하기 위해서

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

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방송 신호 수신 Set 

Top Box(STB)를 개량하여 장애인방송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방송인 경우 해당 서비스에 적합

한 분석을 수행하고, 통계적인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그림 6 참조). 

이 시스템은 단순히 방송 신호부터 장애인방송에 

대한 정보를 체크하여 방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방송에 대해서는 실제 콘텐츠 분석

까지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24].

현재의 장애인방송 고시에 따르면 편성 비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내용의 정확도와 같은 질적인 부

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방송 화면과 맞

지 않는 자막이 송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

서, 실제 방송된 콘텐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질

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화면해설방송 분석

일반적으로 화면해설 오디오는 그림 7과 같이 

그림 6  장애인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표 1  미디어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감정 관련 정보

미디어 대상 추출 가능한 정보

영상

표정 감정(화남/기쁨/슬픔/중립 등)

자막

화면에서의 자막 표현 위치(검출된 얼

굴 위치에 상대적 위치), 감정상태에 

따른 자막 표현(폰트, 크기, 색 등) 

화자
성별(남/녀), 연령대, 배우명(실명 또

는 배역명)

오

디

오

음성

음성 감정(화남/기쁨/슬픔/중립 등)

자막

음성인식을 통한 자막 텍스트 생성, 

자막 시작/종료시간, 자막/오디오 동

기화, sentiment

화자
성별(남/녀), 연령대, 배우명(실명 또

는 배역명)

비음성 이벤트 노크, 전화벨, 천둥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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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오디오의 음성이 없는 부분에 삽입된다[25].

화면해설 오디오에 대한 분석은 주 오디오와 부 

오디오 간의 두 오디오의 차이를 비교하여 실제 화

면 해설에 대한 오디오의 분량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두 오디오의 동기가 정확한 경우

에는 오디오 프레임마다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비

교하고 전체 오디오에 대해 화면 해설에 대한 오디

오로 판정된 부분의 합계를 비율로써 산출한다.

보통 다큐멘터리와 같이 외국어가 포함된 프로

그램에 있어서 외국어는 주 오디오에 위치하고, 우

리말로 통역된 오디오는 부 오디오에 수록된다. 따

라서 단순하게 오디오의 특징 차이를 비교하는 방

법에서는 전형적인 화면해설 오디오와 통역 오디

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다른 방법

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8은 102개의 지상파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청취에 의한 프로그램 내의 화면해설분량과 소프

트웨어를 통해 검출한 화면해설구간을 분석한 화

면해설분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6일까지 KBS1, KBS2, EBS1, MBC, 

SBS에서 방송된 총 957개(750.34시간)의 화면해설 

방송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각 

방송 프로그램 장르에서 화면해설 오디오가 차지

하는 평균 비율은 예능(11.36%), 뉴스(1.88%), 교

양(8.25%)을 제외하고는 15~20% 정도로 파악되

었다.

SBS의 경우에는 예능에, MBC의 경우 뉴스에 화

면해설방송을 편성하고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다만 뉴스에서의 화면해설 오디오의 비

율은 약 2% 정도로 화면해설 방송이 갖는 실질적

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 수화방송 분석

자막이나 화면해설방송의 경우에는 방송 시그널

그림 7  부 오디오 내 화면해설 오디오 영역

∑   (추출한 화면해설 오디오 영역시간)i=1
n

화면해설오디오 분량(%)=
전체 프로그램 시간

×100

그림 8  직접 청취에 의한 화면해설 오디오 분량과 
프로그램에 의해 검출된 화면해설 오디오 분량 비교

그림 9  방송프로그램 장르별 화면해설오디오 평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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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정보에 서비스를 구분하는 디스크립터를 통해 

최소한 현재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장애인방송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화방송의 

경우에는 서비스 유무를 표시하는 정보가 방송 시

그널링 정보에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화

면에서 수화영역을 인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수화방송의 수화 영역은 일반적으로 방송 화면

의 우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방송사별 또는 방

송프로그램별로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

다. 또한, 최근에는 수화 화면이 주 화면을 가리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배경 없이 수화 통역사만 분

리하여 화면에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최

지훈의 연구[24,26]는 방송프로그램별 방송영상 

캡처 이미지 셋을 이용하여 수화 영역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수화방송 유무 판단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약 93% 정도의 정확도로 

보인다(그림 10 참조).

라. 자막방송 분석

현재 자막방송은 지상파의 경우 100% 이루어지

고 있으며, 속기에 의한 자막 시간 지연은 2~4초, 

정확도는 98%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27]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다.

자막의 표기 방법은 화자의 원 발화를 그대로 옮

겨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간에 단절되는 부

분이 없도록 하며, 방송 프로그램 매 회당 오·탈

자 및 띄어쓰기 등의 입력 오류는 2% 이내인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28]. 2017년 10월 23일부

터 방송된 8,371개의 폐쇄 자막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전체 자막의 76% 정도가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6% 정도가 95%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방송 자막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문이 많

아 단어 사전에 기초한 자막의 오·탈자 정도만 파

악할 수 있다. 따라서 단어 자체는 맞더라도 문맥

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않아 한국

어 자연어처리기술의 적용도 요구된다. 한편, 자

막 지연 시간에 대해서는 오디오의 시간과 자막의 

Presentation Time Stamp(PTS)를 이용하여 분석 가능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자막이 나오는 오

디오의 시작 부분을 찾는 오디오와 폐쇄 자막을 동

기화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최근 지상파에서 드

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는 쪼개기 편

성이 많아지면서 실제 오디오와 폐쇄 자막이 갖는 

PTS의 간격이 더욱 커져 오디오에 기반한 자막 동

기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0  수화방송 분석 알고리즘 개념도 그림 11  폐쇄 자막의 정확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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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현재 50만 명을 넘는 시·청각장애인의 편리한 

TV 시청을 지원하여 보편적 권리인 방송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책적 지원과 지속

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방송 프

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좋은 품질의 장애인방

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전 제작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의 눈높이와 요구수준에 맞춘 콘텐츠 제작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에의 딥 

러닝 기술의 적용과 콘텐츠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품질 향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방송 시청 환경의 변화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문적으로 장애인방송을 제공하는 VOD 서비스 

도입도 정보 접근권 강화의 수단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약어 정리

AI Arti�cial Intelligence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TT  Over �e Top

PP Program Provider

PTS Presentation Time Stamp

SO System Operator

STB Set Top Box

TTML Timed Text Markup Language

UHD Ultra High De�nition

VOD Video On Demand

OTT  Over �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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